
추모사

  오늘 우리는 민족의 큰 스승이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1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애국충정을 되새기고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온 생애를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또한 언론인으로서 오로지 민족을 위해 애쓰시며 나라사랑

을 몸소 실천하신 선생님!

  선생님께서 남기신 국민계몽과 인재육성 그리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신 위

대한 발자취는 아직까지 면면히 이어져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는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

개혁론을 주창하시며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셨으며, 민족독립운동의 동량이 될 학

생들에게 신학문과 독립사상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힘을 기르는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

다.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일으키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오로지 민족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처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

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지위고

하와 남녀노소, 여야,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선열들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안보를 통해 더 

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

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영원한 안식을 빕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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